
 

 

 

“마라나타! 오소서,주 예수님”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가을은 인간적인 주제들을 묵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낙엽은 언제나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갑니다. 

 대림 제 1 주일로 새로운 전례주년이 시작됩니다. 다해의 복음은 루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전례력으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는 질문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으로써 실현된 이러한 기대에, 복음의 메시지는 새로운 내용을 

더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을 지니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재앙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코린토 2 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생겨난 

기도를 되풀이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우리도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지금 세상의 종말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불의한 세상이 끝나는 것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깊이 

변화되기를, 사랑의 문명이 시작되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폭력과 굶주림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원하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정의롭고 

쇄신된 세상은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 시대의 



상황 안에서 절실하게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아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세상에 오십시오. 불의와 폭력이 있는 곳에 

오십시오. 난민촌에, 세상의 곳곳에 오십시오. 마약이 지배하는 곳에 오십시오. 당신을 

잊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자들에게도 오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도 오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오시어 오늘의 세상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도 오십시오. 오시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오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빛이 되고 당신의 현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 바오로와 함께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전례 시기에 우리는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우리의 세상에 그 아드님의 현존을 전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대림과 성탄을 기원합니다. 

형제적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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